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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한 이후 지금까지 일본 문학에 관심을 

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. 이번 유학 생활은 저의 문학 공부와 연구 생활

에 큰 발전과 소중한 경험을 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대학원생으로서 교환

유학을 오게 되었기에 더 많은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으로, 

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긴장도 되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오차노미즈 여

자대학의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점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, 

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저는 이번 유학생활을 통해 석사 과정에서 주

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보다 심화된 

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지도 교수님

이신 다니구치 선생님의 대학원 수업을 통해 많

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수업에서는 다양

한 자료를 읽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였고, 국회도

서관을 방문해 잡지나 신문 자료를 직접 열람하

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. 모국어가 아닌 

언어로 글을 읽고 사고하며, 나아가 글을 직접 

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

함께 수업을 듣는 튜터의 도움과 다니구치 선생

님의 지도 덕분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고, 그 

결과 큰 배움으로 이어졌습니다. 

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, 이번 유학

생활에는 저를 따뜻하게 도와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우선 이치하라 

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유학생활을 보낼 수 

있었습니다. 특히 제가 아파서 밖에 나갈 수 없었을 때 직접 찾아와 상태를 살펴

봐 주신 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또한 다니구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



니다.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을 

받을 수 있었으며,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

으로 저의 튜터 아츠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함께 이야기할 때마

다 밝게 반응해 주고 따뜻하게 들어주어 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어쩌면 외롭

기도 했던 유학 생활 속에서 아츠미와의 만남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. 많

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수료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

다. 


